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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장 1- 30장 24절



(창 29:1)
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
(창 29:2)
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
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
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
었다가



(창 29:3)
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
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우물
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
(창 29:4)
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
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



(창 29:5)
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
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
(창 29:6)
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
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
고 오느니라



(창 29:7)
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
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
뜯게 하라
(창 29:8)
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
떼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
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



(창 29:9)
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
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
고 있었기 때문이더라
(창 29:10)
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
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
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 떼에게 물을 먹
이고



(창 29:11)
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 내어 울며
(창 29:12)
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
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라헬이 달려가서
그 아버지에게 알리매



(창 29:13)
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
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
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
반에게 말하매
(창 29:14)
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
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



(창 29:15)
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
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
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
(창 29:16)
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
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
(창 29:17)
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
니



(창 29:18)
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내가
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
칠 년을 섬기리이다
(창 29:19)
라반이 이르되 그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
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



(창 29:20)
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 년 동안 라반을 섬
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칠 년을 며칠
같이 여겼더라
(창 29:21)
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
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
겠나이다



(창 29:22)
라반이 그 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
(창 29:23)
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
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
(창 29:24)
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
게 시녀로 주었더라



(창 29:25)
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
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
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
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
됨이니이까
(창 29:26)
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
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



(창 29:27)
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
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
(창 29:28)
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우매 라반
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



(창 29:29)
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
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
(창 29:30)
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
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칠 년 동안 라
반을 섬겼더라



(창 29:31)
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 받지 못함을 보시고
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
(창 29:32)
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
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
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
리로다 하였더라



(창 29:33)
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
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
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
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
(창 29:34)
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
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
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
레위라 하였으며



(창 29:35)
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
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
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
출산이 멈추었더라
(창 30:1)
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
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
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
내가 죽겠노라



(창 30:2)
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
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
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
(창 30:3)
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
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
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



(창 30:4)
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
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
(창 30:5)
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
(창 30:6)
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
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
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
며



(창 30:7)
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
들을 야곱에게 낳으매
(창 30:8)
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
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



(창 30:9)
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
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
하였더니
(창 30:10)
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
매
(창 30:11)
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
이라 하였으며



(창 30:12)
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
낳으매
(창 30:13)
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
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
이라 하였더라
(창 30:14)
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
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



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환
채를 청구하노라
(창 30:15)
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
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
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
면 언니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
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



(창 30:16)
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
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
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노라
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
(창 30:17)
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
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



(창 30:18)
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
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
고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하였으며
(창 30:19)
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
게 낳은지라



(창 30:20)
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
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
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
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
(창 30:21)
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
하였더라



(창 30:22)
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
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
(창 30:23)
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
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
(창 30:24)
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
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



(롬 11:33)
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, 
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
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
(롬 11:34)
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누가 그의 모사
가 되었느냐



(롬 11:35)
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
(롬 11:36)
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
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
있을지어다 아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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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회 기도

김순배목사



하나님이꿈꾸시는교회에나오셔서
예배드리는모든성도님들을

환영합니다.











I will be with you always even 
until the end of the world


